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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병무청은올해부터디자인대학원중공대또는디자

인특성화대학원을졸업하고공학또는 (산업)디자인석사학위를취

득한자를‘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에포함시켜병역의무를대체키

로했다고밝혔다. 이것은디자인산업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

우수디자이너를산업체에파견시켜디자이너의실무훈련및기업

의디자인개발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었다. ( 1 9 9 9 . 1 1 . 1 0 .대통령주재‘̀제

1회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발표한디자인산업의비전과발전전략에포함된내용임) 

전문연구요원제도란연구인력의원활한지원을위하여 현역입

영대상자또는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중병무청장이선정

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5년간 종사하면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그동안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으로는

자연계및이공계석사이상학위소지자및인문사회계석사이상학

위 소지자로한정되어있었으며, 디자인석사학위소지자는기존에

예체능계열로분류되어병역특례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번조치에따라디자인특성화대학원졸업자가운데병무청에

서지정한업체또는연구기관에종사하고있는자(단, 중소기업은학사보

충역대상자도편입가능)는산업디자인석사학위취득후6개월이내에관

할지방병무청에전문연구요원편입을신청할수있다. 지원자는편

입대상으로선정이되면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5년동안병역의무를

대신하여디자인개발업무를담당하게된다.(전문연구요원종사업체(연구기

관) 지정및전문연구요원배정은과학기술부의추천을받아병무청병무심의위원회에서확

정. 매년1 1월)

정부는최근독립된디자인특성화대학원의설립이증가추세에

있으며따라서점차우수한디자이너가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는

사례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아울러정부는향후전문연구

요원이종사할지정업체지정시디자인 전문업체및연구소의비율

을증가하여 우수디자인인력이디자인실무훈련과개발업무에전

념할수있는기회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선정기준: 기업체연구기관의경우,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

가진연구전담요원5인이상(중소벤처기업은2인이상) 확보한업체

·선정절차: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매년 7월 말) →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접수) →추천(과기부, 교육부 등, 매년8월말) →선정(병무청병무

심의위원회, 매년1 1월)

디 자 인 정 책

산업디자인석사학위소지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에포함

2000년도전문연구요원배정현황

자연계연구기관
인문 대학 방위

구분 기업체 사회계 부설 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기타 계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명수 900 1,396 2,296 463 2,759 45 631 40 3,475 

지정업체(연구기간) 현황(99.12)

자연계연구기관
인문 대학 방위

구분 기업체 사회계 부설 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기타 계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기관수 537 1,234 1771 199 1,960 39 1,228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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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정부로부터위탁받아시행하고있는중소

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업체와디자이너들로부터좋은반응을

얻고있다. 지난해부터시작해2년째에접어들고있는이사업은지

난한해동안디자이너총 2 8만여명이참여한것으로집계됐으며, 3

월말완료된2 0 0 0년도1차사업결과중우수사례가속속접수되고

있다. 다음은그사례를간략히소개해본다.

▶ 프랜즈(대표 정명선)는 캐릭터렌탈서비스라는일반인에게는다소

생소한사업에나선캐릭터컨텐츠전문회사. 캐릭터렌탈서비스란

유명캐릭터라이센스사용및신규캐릭터개발에드는비용문제로

좀처럼캐릭터를사용할수없었던많은중소기업의애로점에서착안,

캐릭터당3 0 - 5 0만원의저렴한비용으로빌려주는신규사업이다. 

현재프랜즈홈페이지(www.dongnoo.co.kr)를비롯하여삼성물산쇼

핑몰을통해제공되고있는자체개발캐릭터1 2 0여종중상당부분

이파견된디자이너작품. 그동안중소기업들이광고나행사등에단

발적으로사용하는캐릭터가없어판매촉진에난항을거듭하던것에

서이제인터넷을통해저렴한비용으로원하는캐릭터를고를수있

게됐다. 캐릭터신규개발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들고외국것을쓰

자면그로열티가만만치않은것이현실이다. 캐릭터렌탈이라는새

로운시장형성은그어려움을다소해소해줄것으로기대된다. 

▶추억담기(대표김준헌)는C D액자및디지털영상앨범을제작하는회

사다. 일반기업체사사를비롯하여가족사진등을동영상화하여디지

털화함으로써영구적으로보관하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운반및

보관이간편하고고급스런장식적효과까지가미된C D액자를개발하

였는데, 사진이찍힌C D를액자로디자인한아이디어상품이다. 

▶2 1새론교육(대표이동현)은학습교구개발업체로윷놀이를통해자

연스럽게영어공부가되는 기발한아이디어상품을개발하였다. 어

린이들이좋아하는놀이를통해윷대신영어단어카드로게임을하

게하여, 매번단어카드를뒤집을때마다큰소리로읽도록하는것이

게임룰. 때문에게임에이기기위해서라도영어단어를큰소리로발

음하지않을수없게하여자연스럽게영어를익히도록유도하는놀

이형학습도구이다.

글/ K I D P홍보실

KIDP, 디자인관리자교육실시

한국산업디자이진흥원 ( K I D P )은 기업체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디자인

마케팅, 디자인 보호법률, 개발 전략 등 디자인 경영교육과 최신 디자인

정보습득등을제공하는디자인관리자교육을개설, 5월 29일부터6월2

일까지실시한다. 참가비는1인당22만원이고, 신청마감은5월 26일이

다. 기타문의사항은전화708-2153 이메일pluie@kidp.or.kr

www.kidp.or.kr

교육내용

KIDP, 중등미술교사디자인일반연수

디자인에소질과관심있는학생들을조기지도하고중고등학교미술·디

자인선생들을위한디자인일반연수를오는 7월 24일부터8월 4일까지

6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디자인 개론, 미술에 있어서의

디자인지도, 제품디자인이론및실습, 시각디자인이론및실습, 환경디

자인,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개론 등이다. 참가비는1인당 20만 원이고,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운영팀 전화 708-2153 이메일 pluie@kidp.or.kr

로하면된다. 

K I D P 소 식

진흥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활발

일자 주제 강사

5.29 디자인경영- 디자인경영의이론과체계 신철호(산업정책연구원교수) 

5.30 컬러마케팅- 컬러트렌드분석을통한컬러마케팅전략 최종석(IRI디자인연구소소장)

5.31 디자인마케팅- 국내외디자인마케팅성공사례 손영석(동의대학교교수)

6.1 디자인개발전략- 합리적디자인개발을위한시스템연구 한석우(서울산업대교수)

6.2 디자인보호법률- 디자인과지적재산권 문승영(문승영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프랜즈에서개발한캐릭터‘캣브이’ 추억담기의C D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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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버산업박람회, 팔렛운반기다양하게선보여

전 시

스틸사(Still GmbH)의‘팔렛운반기RXX@’미래형프로젝트스터디모델 www.still.de

스틸(Still)사의‘R 60-16 I’

CESAB의‘Mac AC’

디자인/ 파닌파리나(Paninfarina), 제작/ CESAB. 사방이트여자유로운시야를제공하는

넓은운전석공간과조이스틱이나핑거팁-버튼으로쉽게조작할수있는기기들이특징이

다.  www.cesab.com

Still RXX@내부좌석디자인

아틀렛(Atlet)사의‘운스테르고(Uns Tergo)’

NDC(Netzler & Dahlgren Co AB, 스웨덴)

팔렛자동운반기‘Lazerway’. 팔렛파인더(Pallet Finder)라는새로운기술로팔렛의위

치를감지할수있는팔렛자동운반기의기능을표현한컴퓨터그래픽스.  www.ndc.se

새로운산업기술뿐만아니라자동화기기, 시스템운영합리화, 운반장비등을통해

산업시설물들을생산성을높이도록도와주는장비, 시스템등이소개되는하노버산

업박람회가열렸다. 올해는특히운반부분에서무거운물건의운반을도와주는팔렛

운반기(픽업스테이플러) 부분에서디자인전문대학에서제작한컨셉안과이탈리아의고

급자동차회사인파닌파리나사에서디자인한스테이플러등이소개되었다. 이런운

송기기들은사용자들의편리함을개선해줄뿐아니라자칫지루할수있는스테이플

러의외형에미적균형을잡아주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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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즘’과‘실용주의’로대표되는핀란드디자인의사상이잘반영된핀란드공예대

전이지난3월에열렸다. 유리, 목공예, 도자기등전시작품은장식적인것보다는단순하

고기능적인작품이많아핀란드공예의단면을엿볼수있었다. 1 4명의작가중1 0명이

방한했으며, 7명은자신의작품에대해서이화여대에서강연을하는등학생들과의만

남의시간을가졌다. 핀란드에서활동하는공예가이자크래프트스페이스목금토관장으

로서이번전시를기획한박석우관장과의일문일답이다. 

이번전시의가장큰특징은무엇인가? 

핀란드의예술가촌인피스카스(Fiscas)에서작업에전념하고있는작가들중한국인의정서에잘맞

는작가 1 4명을선별했다. 특히도자, 유리, 목공예, 섬유등의장르를모두동원, 핀란드공예의진

면목을소개하고자했다. 특히핀란드의경우, 공예와디자인의구분이없고, 장르별·소재별구별

이없으며, 자신의철학을예술적기량으로표현하는데어떠한제약도없다.

핀란드의예술가들은국가적인지원을많이받는다고들었다. 

국가에서예술가들과학생들에게 물질적인지원을해주고는있지만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것처

럼특별한지원은없다. 핀란드에뛰어난예술가들이많은이유는아름다운자연환경속에서스스

로를단련하며혼자작업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같다. 울창한삼림, 호수와초원, 산등핀란

드의뛰어난자연경관은그들에게작품의영감이자교과서인셈이다. 

핀란드예술이세계적인인정을받는이유는무엇이라고보는가? 

핀란드 예술가들은작품을 위한작품, 자신만을만족시키는작품을하지 않는다. 아티스트라도자

신의작품이팔릴것을늘염두에두고작업을하게되며, 이것은작가에게는경제적으로도움이되

어다음작품을위한구상이나재료구입, 생활을위한수입원이된다. 따라서그들의예술품은생활

과밀접한실용주의적인일상품이주류를이루며, 왠만한가정에서는유명작가의작품을한두점

씩은소유하고있는것이극히보편화되어있다. 이렇게예술가와그것을구입하는감상자사이의

긴밀한접촉과커뮤니케이션이핀란드예술을세계적인경지로끌어올린힘이되었다고생각한다.

핀란드공예대전

박석우| 1947년생. 서울대미술대학응용미술학과를졸업(1970년)하고스웨덴

쿤스트팍스콜란 국립공예디자인학교를수료(1978년)했다. 1978년부터 1983

년까지 스톡홀름에서 도예가로활약했으며, 현재 판란드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크래프트스페이스목금토(서울) 관장을역임하며핀란드와한국을오가며전시기

획을담당하고있다. 그동안수차례의개인전과단체전에참가했으며, 그의작품은

스톡홀름국립미술관등에영구소장되어있다

전 시

까트리하티(Katri Haahti)작

하워드스미스(Howard Smith)작

게리워넬(Gary Wornell)작

헤이끼율하부워리어(Heikki Yylha-vuorio)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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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무기기 및 정보통신박람회

C e B I T(세빗)이지난2월 2 4일부터3월2일까지열렸다. C e B I T은전세

계정보통신산업시장을한자리에서볼수있는유일한전시회로서사무

기기및정보통신분야의새로운시장동향및디자인을살펴볼수있다.

전세계에서7 , 5 1 5개 업체가참가한이번전시회에서가장각광받은

분야는휴대용컴퓨터인모바일컴퓨팅(Mobile Computing)이었다. 기존의

모바일컴퓨팅은일정공간에서 자료를주고받는개념이었지만이번전

시회에서보여준휴대용컴퓨터들은인터넷기술과접목시켜앞으로도

래할사회를보여준것이었다. 즉이를요약하면현재사용중인데스크

탑이나노트북에서는LAN 또는 전화선을통해자료를주고받지만, 휴

대용컴퓨터는무선을기본으로하고포켓에집어넣고다닐정도로기기

가작아일부에서는포켓PC, 핸드헬드P C 또는이런형식의소형컴퓨

터팔름 III (Palm III)의이름을따팔름형컴퓨터등으로불리고있다. 또

한각종정보를멀티미디어를통해제공되도록설계되어있어공간적인

제약을뛰어넘어각종인터넷상의정보를수행할수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고객관리를 위한 전산적 시스템이었다.

C R 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RM(Supplier Relation Management) 등

의 개념이2년 전에나타났지만이를 구체화시켜시스템화한 것이다.

C R M은소비자의구매행위등특성분석을통해적극적으로소비자에게

접근하는지식관리시스템이며, S R M은 이와는반대로공급자관리시

스템이다. 특정기업과관련된기업들에게생산계획, 일정계획등을알려

주어하나의회사처럼물흐르듯이관리할수있게지원해주는시스템이

다.

그밖에Groupware, Pos, 화상회의, E R P , 멀티미디어제작도구등

이전시되었으며, 규모에상관없이인터넷을기본으로적용하고있다는

것이특징이다.  글/ 김윤집( K I D P정보컨텐츠팀장)

전 시

하노버국제컴퓨터박람회세빗(CeBIT) 열려

세계에서처음으로블루투스테크닉을기존의

기계에도적용할수있도록개발된‘피코카드

(PICO Card)’.

제작/ 스핑스일렉트로닉(Sphinx Elektronik)

www.sphinx-elektronik.de.

기존의노트북에깔아데스크탑컴퓨터, 프린

터, 스캐너, 전화, 핸드헬드컴퓨터, 디지털카

메라등7개의다른블루투스기술이들어있

는기기들과케이블없이무선으로연결시킬

수있는 PCMCIA 타입II카드

블루투스테크닉(Blutooth Technic)이란무엇인가?

케이블레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블루투스( B l u e t o o t h ) 테크닉은

1998년 IBM, 에릭슨, 노키아, 도시바, 인텔사가 블루투스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을결성, 컴퓨터관련기기들의수많은접속포트

를 통일, 연결시키는기술을개발하고자 하는데서시작하여현재는세계적으로

1,200개가넘는사업체들이이프로젝트에참가하고있다. 

그결과물로1999년‘블루투스-스페시피케이션버전1.0 (Bluetooth Spacification

version 1.0)’이라는각컴퓨터기기간 케이블레스커뮤니케이션을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개발되었고, 올해하노버컴퓨터박람회에는이러한블루투스기술을내

장한기기들외에이기술을기존기기에실현시키는접속기가선보여기존의컴

퓨터들이 무선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진다고하는데, 이 블루투스테크닉이내

장된무선전용컴퓨터기기들은올해하반기부터시판될예정이다. 

불루투스 기술은 현재 일부에서사용되는 적외선 포트를 이용한 노트북이나

핸드헬기기기등의무선접속은그전송량과전송거리및공간의한계라는문제

점을개선하여 이내에서는두꺼운시멘트벽을사이에두고도각종기기들의무

선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블루투스라는이름은세기경덴마크를통일시킨덴마크왕해럴드블라탄드라

는왕의이름에서빌어왔다고한다.

블루투스어댑터‘피코플럭(PICO Plug)’.

기존의PC, 프린터, 스캐너, 모뎀등을무선으

로데이터송수신이가능하도록해주는블루

투스어댑터.

세계 최초의 블루투스 싱글 칩‘블루코어

01(BlueCoreTM 01)’. 제작/ 캠브리지실리

콘라디오(Cambridge Silicon Radio). 

www.evus.co.uk

샤프(Sharp) 핸드헬드PC ‘Pro HC-7000’. 윈도우

스CE Professional,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카메라

내장, MP3플레이어가내장되어있다. 

무인판매대‘프린들리웨이(Friendl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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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소 식

아쿠아크리에이션즈(Aqua Creations)

‘Evolution 19’컬렉션발표
이스라엘텔아비브에있는아쿠아크리에이션즈는“Evolution 19”라는제목의새로운컬렉션을발표했다. 본사건물중스페이스( s p a c e )층과

스카이( s k y )층에서전시된이번컬렉션은이전의작품들에서주조를이루었던바다이미지에서전환해색다르고창의적이며유기적인컨셉을

채택하였다. 풍성한재료와기법을활용하였으며한편으로는선(禪)과명상의분위기를느낄수있고다른한편으로는모던디자인의세계를엿

보게한다. 무엇보다도작품마다아얄라세르파티(디자이너)의미묘한유머감각이다양하게표현되어있다. 바다속에위치한건물의맨아랫층에

는세계최초의해저식당이있다.  www.aquagallery.com 문의 +972 3 560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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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키히로타디자인스튜디오, 
테이블위선반‘Nowadays’디자인
일본의히로타디자인스튜디오(Hirota Design Studio)는지난4월‘N o w a d a y s’라는테이블위선반을

디자인했다. 둥글게마감처리한나무와금속막대로구성되어있는이선반은C D ,와인, 파티용접시,

책, 편지 등을 쌓아놓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N o w a d a y s는 제품명이 의미하듯 사용자가 최근
(Nowadays)에관심을갖고있는물건을그안에넣어둔다는컨셉으로개발되었다. 

문의 +81 3 3423 7105 

아노토테크놀러지·에릭슨·타임매니저합작, 
디지털필기구발매실시

지난4월6일스웨덴의첨단통신기기제조업체인에릭슨은아노토테크놀러지를비롯해타임매니저와

공동연구, 개발한‘아노토테크놀러지(Anoto Technology)’의발매를공식발표했다. 아노토테크놀러지는

전통적인‘종이필기구기록물’을번거로운절차없이바로디지털인터페이스로전환시키는인포메이션

전달기기로하이테크이미지프로세싱기술, 블루투스( B l u e t o o t h )무선기술, 정보간접자본이두루적용된

신기술제품이다. 

아노토테크놀러지는종이에즉흥적으로남긴노트나아이디어를컴퓨터인터페이스나이메일로전환

하는작업이번거롭다는점에착안하여개발되었다. 이전처럼이메일이나전자메시지를보내기위해서텍

스트-베이스의S M S(Short Message Service) 형식이나이메일형식으로기록물을재입력하는수고를할필

요없이사용자는손으로쓴기록물을이동전화기, P D A , 개인용컴퓨터에이미지형태로저장시켜서상

대편사용자의디지털기기로전송시키기만하면된다.

아노토테크놀러지제품은종이, 아노토펜(필기구),웹서버로구성되어있다. 종이에는모든기록을X-Y 좌표상의점으로해석할수있는일명

‘아노토패턴’으로불리는미색의방안패턴이표면에인쇄되어있다. 이아노토패턴의큰특징은종이표면뿐만아니라필기가가능한모든표

면에사용될수있다는것이다. 아노토펜에는고성능이미지프로세싱단자와블루투스라디오트랜스리시버를내장한디지털카메라가장착되

어있다. 아노토펜은펜촉가까이에카메라와적외선L E D가위치해있어서펜이종이위를지날때마다좌표상위치를디지털형식으로저장하

는방식으로이미지정보를정확하게저장한다. 사용자는이렇게저장된디지털이미지정보를이동전화기, 개인용컴퓨터, 블루투스무선기술의

P D A를통해서전송하면된다. 이와같은기술은특히데이터저장, 처리및추적업무를주로하는정보처리기업에매우유용하게사용될것으로

전망된다. 얀아렌브링(Jan Ahrenbring,에릭슨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의마케팅및커뮤니케이션스부사장)은“이동전자상거래, 메시지송수신, 개인정보관리분야에

서아노토테크놀러지의역할이돋보일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www.anoto.com

모토로라사, 
유니버설디자인학생공모전개최

모토로라사는무선통신이모든사람들의물질적·인지적·환경적경험들에접근하는데걸리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기위해유니

버설디자인 학생공모전을개최한다. 1등상1명(상금5,000달러)과 2등상2명(각각상금2,000달러), 3등상3명(각각상금1,000달러)이 선발되며, 수상자는

2 0 0 1년1월6일부터9일까지‘2001 Consumer Electronics Show’를관람하는특전이주어진다.  작품접수는8월3 1일부터1 1월7일까지

며시상식은내년1월에2001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있을예정이다.  www.idsa.org   Tel : +1 703 759 0100    idsa@erols.com  

사진/ Hiroyaki Hi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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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cago Athenaeum, 2000년굿디자인공모전개최

현대디자인의장점을소비자에게알리기위해1950년부터시작된굿디자인공모전은이후동시대의디자인에기여한제품들과산업및그래픽

디자이너와제작자들의공로를인정하는프로그램으로발전해왔다. 작년에개최된대회의경우4 0개국에서2천점이상의작품이출품되어1 0 0

점이상의제품과그래픽디자인이수상작으로선정되었다. 

The Chicago Athenaeum은제품디자인부문(사무용가구·주거용품·조명·가정용 기구·자동화 제품·도자기/유리·사무용품·텍스타일/패브릭·하드웨어·기계·가

전·통신기기등)과그래픽디자인부문(책·잡지·카탈로그·광고·포스터·패키지·C I P 등)으로나누어작품을공모한다. 이번대회의경우1 9 9 8년이후현재까지의

작품으로이미생산되었거나디자인된제품또는개발이진행중인제품이면출품이가능하다. 심사기준은작품의혁신성, 형태, 재료, 구조, 컨셉, 기

능, 유용성등이며이를통해결정된수상작은2 0 0 0년1 0월부터2 0 0 1년1월까지The Chicago Athenaeum에서전시된다. 작품접수마감일은

2 0 0 0년7월 1 5일까지다. 수상작은The Chicago Athenaeum의영구적인디자인컬렉션으로소장되며수상작을디자인한디자이너나제작자

는출판, 프로모션, 마케팅등에활용할수있는굿디자인로고를사용할수있는특전이주어진다.     www.chi-athenaeum.org 

Tel : +1 847 895 3950    Fax : +1 847 895 3951   

오보이디자인(Oh Boy Design),  
로버슨-세코(Robertson-Ceco Co.)사의1999년애뉴얼제작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그래픽 디자인 회사인 오보이 사는 금속 복합 건축물을 만드는 로버슨-세코 사
(Robertson-Ceco Corporation)의 1 9 9 9년애뉴얼을제작했다. 애뉴얼전체의사진촬영과편집을진행한오보이는강도, 속도, 가치,

적응성, 창조성등금속이제공하는다섯가지핵심장점을표현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이러한이유로오보이는사막한가운데

의황폐해진집이나녹슨기차와로버슨-세코사의잘지어고, 매력적이며, 구조적인건물들과대조시켜한층돋보이도록했다.

이번작업을위해3 , 0 0 0장이넘는사진을진행했다. 

오보이의크리에이티브디렉터인데이비드살라니트로(David Salanitro)는“이전에진행했던로버슨-세코사의애뉴얼( 1 9 9 8년)

작업이금속건축산업에대한통념을성공적으로불식시켰지만, 이번애뉴얼을통해한단계더발전한애뉴얼을제작하고, 금속

건축의수많은장점을표현하고싶었다”고이번작업의의미를강조했다. 5년전2인회사로출발한오보이사는현재년간총수

익액2백만달러를벌어들이는1 0인디자인전문사로성장했다. 오보이사가자랑하는대표적인클라이언트로는모호크파인

페이퍼스(Mohawk Fine Papers), 팜 컴퓨팅(Palm Computing), 앤더슨 컨설팅(Andersen Consulting),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S a 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찰스슈와브앤컴퍼니(Charles Schwab & Company) 등이있다.  

한편데이빗 살라니트로(David Salanitro)는 올해3개 주요 공모전인 <미드 쇼(Mead Show)> , <더 블랙북(The Black Book)>의

A R 1 0 0 ,그리고<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의‘아메리컨디자인어워드(American Design Award)’행사의심사위원으로위촉

됐다. 특히올해로4 4회째를맞는미드쇼는이미업계최고의권위를자랑하는공모전으로매년디자인애뉴얼리포트를발행해

오고있다. 지난해오보이사는세계디자인계의3 0여개의주요공모전상가운데2개의상을차지하는영광을안았다.

www.ohboyco.com 

삼성전자, 제1회삼성전자디지털창작제개최

삼성전자는국내최초로디지털순수창작제인‘제1회삼성전자디지털창작제’를4월-6월에걸쳐개최한다. 이번행사는디지털창작가요를공

모하는디지털오디오부문과디지털극영화·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의디지털영상부문, 디지털홈페이지·게임등의디지털컨텐츠부문등크

게세부문에걸쳐순수창작물의작품을공모한다.  이번행사는신청접수부터시상식까지의전과정이온라인을통해진행되며, 사이버상에서시상

식을중계하는등디지털문화제의특성을살린다양한기법이동원된다. 삼성전자측은이밖에도네티즌들의참여를극대화하기위해네티즌평가

단을운영하여작품평가에네티즌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할계획이며, 본상을수상한모든작품을온라인상에게재하여네티즌들이수시로감

상할수있는사이버갤러리등도운영할계획이다.  참가신청접수는4월2 1일부터5월1 3일까지삼성전자쇼핑몰사이트에서실시하며, 작품의용

량이클경우에는C D에저장해우편으로도접수가가능하다. 학생부(고등학생이하)와일반부(대학생포함)로나누어진행되는이행사는총6천만원상

당의상금과상품이주어지며당선작은각종매체를통해소개될예정이다.    www.goSamsung.co.kr 

업 계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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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오피스텔‘웹피스텔’오픈

한섬 커뮤니케이션은 4월 1 8일, 퍼스널 종합 포탈사이트인‘웹피스텔
(webficetel.com)’을오픈, 국내최초의사이버오피스텔을제공한다고밝혔다. 웹과오

피스텔의합성어인웹피스텔은실제오피스텔처럼웹피스텔에공간개념을부여한

것으로, 사이버상점·은행·병원등을통한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등을할수있

다. 네티즌들은자신의맘에드는오피스텔건물에입주, 각자‘나만의방’을제공받

고, ‘나만의컨텐츠’를활용해자신의방을꾸밀수있다. 이렇게꾸며진방에서네

티즌들은자신의사이트를방문한다른네티즌들과전자게시판( B B S )과채팅등다

양한‘커뮤니케이션’을펼치며, 또하나의‘커뮤니티’를형성하게된다. 예를들면

의상디자이너인네티즌은자신의오피스텔안에자신이디자인한옷을전시하고

판매도할수있다. 이는결국B2B, C2C, B2C 등의전자상거래로도확대가가능

함을시사하는것이다.

웹피스텔은특히고객관리기능이있어영업직이나전문직등고객을상대로커뮤니케이션하고자하는네티즌들에게매우유용한사이트로

부각될것으로보인다. 변호사, 의사, 영업사원등이자신들의고객관리프로그램으로활용해사이버상담실, 사이버병원, 사이버전시관등으로

발전, 운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 웹피스텔지하아케이드에는각종상점들이입점해오프라인상의물건이나상품을진열, 전시해판

매하는방식의사이버쇼핑도이루어지게된다. 이와같이웹피스텔은일방적인정보제공방식에그치는기존의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좀더발

전한형식으로차원높은컨텐츠- 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등을제공하는종합포탈서비스이며나아가전자상거래를지향하는비즈니스모델

을창출한다는계획이다.  또한, 웹피스텔은실시간성·저장성·쌍방향성·이동성은물론안전성과호환성까지두루갖춘커뮤니티, U M S(통합

메시징서비스)가함께이루어지는국내최초의‘통합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한다. 웹피스텔은4월1 8일오픈일을기념해웹피스

텔 회원 1 0만 명에게 고급 의류 브랜드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패션 T셔츠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www.webficetel.com

디자인블루, <캐시캣> 간행물과사이트디자인

디자인블루(대표이상용)는L G생활건강의‘캐시캣(Cathy Cat)’색조전문화

장품홍보를위한종합매거진<캐시캣> 3월호와종합커뮤니티사이트

작업을했다. 간행물은1 0대후반에서2 0대초반여성들을위한비주얼

과 정보를실어 단순한미용지성격은 탈피했다. 사이트는제품 정보와

사이버메이크업등은 기본으로소개되면서라이트 스타일, 음악, 영화

등 문화 관련 컨텐츠를 충실히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www.cathycat.com

6 01비상, <캘린더는문화다> 출간

그동안실험적이고크리에이티브한캘린더를기획, 제작해온6 0 1비상(대표박금준)이문화매개체로서의캘린더의중

요성과가능성을새롭게조명한<캘린더는문화다>를기획, 출간했다. 이책은기업의문화를정립하고그이미지를

사회에전파하는이미지메이커로서의기업캘린더와사회전반의문화고급화를이끄는중요한매개체로서의캘린

더가지니고있는문화적가치를부각시켰다. 특히‘오리온캘린더’의사례를통해처음기획단계부터제작과정을

소개하는한편, 다양한형태의크리에이티브캘린더들을부록에싣고있어이분야에관심있는학생, 전문가, 기업인

들의관심이높을것으로보인다.   문의 3322-601

업 계 소 식

창간호표지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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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가 보 낸 편 지

강원도에사는고등학교미술교사입니다. 재작년여름부전공연

수과목을디자인으로선택해서지방대학에서디자인강의를받았습

니다. 작년까지는서울에 갈때마다들르는 서점에서<산업디자인>

을 일단 검토하고나서유용한 내용이있을때는 구입하거나나중에

주위사람에게빌려서복사를하곤했습니다. 그러다가최근<산업디

자인> 지가한가지주제와관련된다양한제품은물론이러한제품들

이나오게된사회문화적배경을정리해서다루니까 사서보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지방서점에서는 구할수가없어잡지가 나오자마자사지

못하고한참후에서울에갈때만사야하는불편함이있습니다. 저는

어떤잡지든정기구독을안한다는원칙을갖고있는사람입니다. 여

러번배달사고를겪기도했고, 또방학마다고향에가기때문에항상

우편물을확인하는일이어려워서결국일간신문도구독을끊은상

태입니다. 이원칙을깨고얼마전에<산업디자인>을정기구독으로

신청해서지난호를무사히받았지만항상소수의지방독자를배려

하는잡지가되기를바랍니다. 

김수범(고등학교미술교사/ 3 6세), 강원도춘천시교동

<산업디자인> 3, 4월호를잘보았습니다. ‘꿈과감성을파는드림

소사이어티가온다’라는말을가장실감나게보여주는기사가있었

는데, 바로케이스스터디에소개된D . I .M이라는디자인회사였습니

다. 브러시라는오브제를가지고실용성대신상상력과유머를, 하이

테크놀로지대신투박하고순수함을무기로도무지팔릴것같지않

은제품만디자인하는이회사를보면서, 우리에겐이런디자인을거

침없이세상에 보여줄용기와흥미롭게지켜봐줄여유가있는지생

각해보았습니다.

제생각입니다만이것을한나라가풍요로운지아닌지를판단하는

척도로삼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깡통따개만보더라도어떤나라

에서는그방식에따라차별화된다양한종류의제품을쉽게구할수

있습니다. 가위, 손톱깍이, 열쇠고리, 주방용도구들같이사소한일상

용품들은대개 명확하게용도가 정해진 제품들이지만그것부터더

작게세분되어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을달리말하면풍요로움을기

반으로둔여유의한단면이라고할수있겠지요.

가까운일본에도‘진도구(珍道具)’라는 협회가있다고들었습니다.

말 그대로진기한물건들만고안하는모임이지요. 기발하고해학적

인제품들이당장은우스워보이고‘과연저런것까지만들어쓸필

요가있을까?’싶지만, 그것이제품으로서가아니라정신으로받아들

여진다면감히비웃을사람은없을겁니다. 

유윤석(그래픽디자이너/2 7세),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산업디자인> 지는디자인분야를통해서현대생활의단면을보

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된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반영하고있는것이아닌가요? 비록디자인분야에서일

하고있지는않지만제가이잡지를좋아하는이유는바로그때문입

니다.  또그렇기때문에<산업디자인>이새로운상품디자인을소개

하는데국한되지않고, 보다다양한이론들을소개하고디자인세계

를넓은시각에서다룰수있었으면합니다. 그런면에서1 / 2월호에

실린자크아탈리와폴비릴리오의이론들은날로변해가는생산/과

학기술을사회변화라는문맥에서볼수있게해주어인상적이었습

니다. 또한<산업디자인> 지가다른디자인관련잡지들과차별화되

기위해서는외국의디자인트렌드를소개하는것도좋지만그와비

교한우리나라의디자인현실이나디자인이론에대한좀더도발적,

비평적인시각을제시하는것도중요할것입니다. 결국2 0세기초아

방가르드운동이원했던진실로‘창조적인’디자인이라는것은존재

할수없기에새로운천재들의 발명품들에주목하는것보다는보다

이론적으로현재의상황을파악하고타협과차용, 개선을필요로하

는문제점들을우리가이미알고있는방법들을통해해결해나가야

만할것입니다.

권지숙(미술사박사과정/3 2세) ,서울시서초구서초동

‘감성’이라는주제로이렇게책한권이만들어질정도로훌륭한

프로젝트가많아매우유익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감성공학’에

대해관심이많은데이부분에대한글이너무짧아서아쉬움은있었

지만, 여러프로젝트들이각각흩어져보이지않고한주제를일관되

게밀고나가는것은탄탄한기획력덕분이라는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주제를다룰지는모르겠지만더욱심도있고유익한책이되기

를바랍니다. 

김영만(대학원재학/ 26세) ,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엽서를보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격월간으로발행되는< 산업디자인> 은국

내디자인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발행되는잡지로독자여러분과함께만들어나가겠습니다. 책

을보신후소감을자유롭게적어서엽서(서울시성북구성북2동260-88, 우136-022)나이

메일(yny@ag.co.kr)로 보내주시길바랍니다. 엽서를보내주신분중3분을추첨하여< 디자

인사전>  (안그라픽스발행/ 2000년개정판/ 정가23,000원) 1권씩을드리겠습니다. 

•이번호엽서당첨자

- 강영찬, 부산시해운대구

- 안상희, 서울시동작구대방동

- 김수범, 강원도춘천시교동

•엽서당첨자께는5월30일까지< 디자인사전> 을우편으로발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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